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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科學技術의 動態的 實學思想  

科學技術은 그 自體의 發展만으로는 결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科學에 뿌리를 둔 技

術」과 그러한 「技術에 바탕한 革新」(Innovation)이 한 나라나 企業의 生産力擴大와 競爭

優位의 핵심 요인이 되고, 나아가서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때 비로

소 그 意味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科學 그 自體에 內在的 價値를 인정하는 純粹文化主義的 주장이나, 硏究開

發의 우연성과 막연한 外部效果를 내세워 "순수 연구"란 이름 아래 硏究를 위한 硏究를 중

시하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産業技術의 경우 靜的 基準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高度의 製品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動的 次元에서 얼마

나 附加價値가 높고 경쟁력 있는 製品을 만들어 市場으로 침투시킬 수 있느냐에 기준을 맞

추어 생각해야 한다.  

國家發展을 위한 科學技術政策은 이와 같은 實用主義的 科學技術觀, 말하자면 科學技術의 

動態的 實學思想에 근거 하에 수립·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一部學

者나 政策 관련 人士들 중에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Ⅱ. 國際技術 환경 變化와 우리의 對應  

1. 科學技術 정책에 영향을 주는 國際 환경 變化의 네 가지 측면  

첫째, 이데올로기의 퇴조, 市場經濟體制의 확산, 그리고 정보 통신, 교통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지역화·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Inter-linked Economy)과 과

학 기술의 복합 연계화 현상의 심화 등 여러 가지 要因이 상호 작용하여 經濟實利의 핵심요

소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의 격화와 상호 협력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둘째, 旣存先進國들이 누리고 있던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主導權弱化 및 市場 침식 우려 등

의 要因이 복합되어서, UR 등 多者間協商, 美·日間의 雙務協商, OECD 회원국 간의 논의 등

을 통하여 各種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새로운 國際規範(Rule of Games)의 制定 움직임을 보이

면서, 新興工業國家에 대한 核心技術의 접근 차단, 産業技術政策에 대한 견제, 그리고 국가 

지원 R&D의 對外開放까지도 要求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산성비, 오존층 파괴, 地球 온난화, 有害 산업 폐기물 등 지구 환경 오염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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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짐에 따라 UNEP 등이 주축이 되어 몬트리올 議定書, 지구 기후 條約, 바젤 條約 등을 

통하여 규제 대상 물질의 生産制約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 제한 등 國際的 規制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先進國을 중심으로 各個別國家들이 취하고 있는 환경보

호 조치(예:美國의 Clean Air Act, 歐洲·日本 등의 E-Mark 제도 등)와 아울러, 신흥 공업

국의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새로운 市場進入 장벽으로 作用할 것으로 예견

되고 있다.  

넷째, 위와 같은 국제 기술 환경 변화와 더불어 先進國의 科學技術政策의 主眼点도 시대적 

변천 과정을 거쳐 보다 立體化·綜合化되고 있다. 1960年代까지는 軍事技術과 관련된 巨大

科學技術의 制度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Science-push 위주의 "科學" 정책(Science Policy)이

었으며, 1970年代 들어서서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技術의 比重이 커짐에 따라 科學 "技

術"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오일 쇼크 以來 1980年代 綜合的 "革新" 정책(Innovation policy)으로, 그리고 1990

年代에 와서는 革新을 핵심으로 하는 "構造" 정책(Structural Policy)으로 발전하면서, 산

업 구조의 知識集約化와 아울러 "國民生活의 質" 향상에 특히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可用資源의 制約에 따르는 우리의 基本對應戰略  

첫째,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과학 기술 정책에 관련되는 세계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활용하는 태세와 체제를 강화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요 정책 관련정보에 

너무 어둡거나 느리다. 하루 빨리 이를 개선·보강해야 한다.  

최근 돌아가는 세계적 과학 기술 동향, 기술 혁신 정책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

련 정책 움직임, 향후의 기술 예측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동(Impacts) 등에 대한 

정보와 예견능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國家發展을 위한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의 先決要件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을 둘러싼 세계적인 競爭과 協力, 그리고 신흥 공업국에 대한 기술 차단과 견제

에 대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國際分

業體系에 참여하여 선진국의 첨단 기술과 補完關係가 성립되는 부문을 찾아 집중 개발하면

서, 동시에 기존 기술의 延長線上에서 이를 高度化하여 경쟁력을 높이거나 또는 이미 開發

된 尖端 기술을 새롭게 응용하는 "創造的 應用"(High-touch Strategy) 戰略을 추구해야 한

다.  

또한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승산을 떠나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

으면 안 되는 부분(예: 정보 산업 분야 중)의 경우에 있어서는 "攻擊的 競爭戰略"을 취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위험을 떠 안는 모험보다는 "防禦的 戰略"을 채택하여 "Smart 

Foller"가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技術차단 主義"에 대해서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가져다 주는 機會的 

側面을 포착하여 所要資源이나 要素技術들을 地球的 次元에서의 획득·활용을 추구하면서 

경영과 연구 개발의 現地化, 정보력 강화, 우리의 固有·强點技術의 Complimentary Assets 

的 活用, 그리고 이에 바탕한 첨단 기술 획득을 위한 협상 능력의 제고 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구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국제적 規制强化 움직임과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한 共

同對應努力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면서, 청정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통하여 

환경 기준으로 인한 선진국의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中·長期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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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生産· 소비 구조·에너지 供給構造, Life Style 등을 환경 適合型(Environmentally 

sound)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企業의 기술 혁신도 환경 적합형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우리의 과학 기술 정책도 구조 정책과 연계된 혁신 정책으로 綜合化(Total System)되

어야 한다. 우선 경쟁력 있는 기술, 지식 집약 산업은 적극 育成하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사양 산업으로부터는 기업이 원활히 退出할 수 있도록 支援해 주면서, 과학은 기술로, 기술

은 엔지니어링을 거쳐 企業化·實用化로, 그것은 다시 市場進出과 사회 경제적 문제해결로 

긴밀히 연결시켜 주는 혁신정책을 실효성 있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방향

을 맞추어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산업·외교·국방·교육·사회·환경·교통 통신·의료 

보건·지역 개발·문화 등 국가 정책의 전체와 접목시켜 혁신을 사회 전영역에 걸쳐 확산· 

파급시켜 나가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科學技術의 發展目標와 國家未來의 비전 提示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 우리의 發展目標는 2000年까지 特定技術分野에서 先進7個國에 진입

하고, 特히 정보 통신 분야에서 7大 정보 통신 先進國을 이룩하는 것이다. 挑戰해 볼만한 

發展目標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問題는 科學技術界一角에서 그 實現可能性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 입장을 취하

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에 의존하더라도 이러한 과학 기술 발

전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支持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만이 國民的 에너지

와 可用資源을 目標指向的으로 결집할 수 있고, 따라서 科學技術 혁신에 바탕한 國家發展戰

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大統領 과학 기술 자문 회의와 같은 기구가 주동이 되어 각급 두뇌 집

단( Think Tank)과 각계 전문가 대표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점검·

재확인하고 설득력 있게 보강하여 「21世紀를 向한 國家未來의 비전」으로서 국민에게 선명

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內容을 補强하는 과정에서는 G7 科學技術先進國으로의 進入이 

具體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산업 경제, 교육, 보건 의료, 환경, 교통 통신, 자원 

에너지, 국토 이용 기타 국민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 가를 보여 주면서 國民的 理解事

業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무엇을, 누가,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1. 任務指向的 政策(Mission-oriented policy)과 革新指向的 政策(Diffusion-oriented 

Policy)의 調和  

任務指向的 政策(例: 美國·英國·프랑스의 경우)은 巨大科學技術이나 重要 硏究發展 프로

그램을 통하여 新技術에 의한 新産業 創出이나 新製品의 發展 등 劃期的 技術革新(Radical 

Innovation)을 추구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Technology-push 원리를 적용하고 주로 製品革

新(Product Innovation)을 추구하면서 投入費用보다는 그 成果로서의 기술 실적을 중시한

다. 그리고 硏究開發 과정에 있어서 민간 산업계에 대한 委託硏究나 開發製品의 정부 구매 

등을 통하여 民間産業界로의 파급 효과(Spin-off 또는 Trickle-down)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

하여 政府에 의한 막대한 初期 投資의 妥當性을 찾으려 한다.  

한편 擴散指向的 政策(例:日本·독일·스웨덴·스위스 등)은 品質改善, 효율 향상, Nitche 

Market 진입 등을 통해 기존 제품의 부가 가치 제고와 경쟁력 향상 등 漸增的 技術革新

(Incremental Innovation)을 먼저 추구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Market-pull 원리를 적용하

고 주로 工程革新(Process Innovation)을 추구하면서 費用과 危險이 적은 安全한 部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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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하고, 기술 경험과 이익이 축적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은 技術 수준으로 올라가서, 궁

극적으로 첨단·기본 硏究에로 接近해 간다. 그리고 설령 기술 수명의 初期 단계에 있는 분

야에서 劃期的技術革新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그 핵심적 의도는 위험부담을 전부 떠맡은 

"最初의 創始者(First-Mover)"가 되기보다 '賢明한 追從者 (Smart Follower)"가 되려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Spin-on 또는 Trickle-up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最近의 美國과 日本의 政策動向을 보면 美國의 경우 任務指向的政策과 그것

을 통한 Spin-off 효과가 그 동안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부시 大統

領 취임 이래 産業技術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一部 擴散指向的政策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反面에 日本의 경우는 一部 任務指向的 政策의 일환으로 제5세대 컴퓨터, 

FSX 전투기, 超傳導體(HTS)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日本의 强點分野인 工程 및 製造技術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科技處에 의한 特定硏究開發事業

이나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G7프로젝트(超高集積半導體開發 등 14個 사업)는 분명히 

任務指向的 정책에 속한다. 한편 商工部의 工業 기반 기술 사업이나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

금에 의한 기술 개발사업은 擴散指向的정책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任務指向的 정책과 擴

散指向的 정책이 倂存하면서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컨데 G7 프로젝트의 경우는, 美國·英國·프랑스의 事例分析을 敎訓으로 삼아 "Spin-

off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硏究 기획·遂行 관리·평가 및 실용화에 이르

는 一連의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 등의 경우도 日本·스웨덴·스위스·독일 등의 成功事例를 거울로 하여 Spin-on이 極

大化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資源의 限界를 고려하여 兩事業이 適正한 資源

配分下에서 有機的으로 연관되어 추진되도록 하되, 다만 任務 지향적 巨大 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확산 지향적 中小産業에 주름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중점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산업 분야 및 기술 부문  

政府에서 이미 G7 프로젝트, 공업 기반 기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산업 기술의 

경우 민간 기업의 이윤 동기에 따라 적절히 선정·개발되겠지만, 包括的次元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정리해 본다.  

첫째, 短·中期的으로는 무엇보다도 製造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特

히 對日逆調의 主犯인 기계류·부품·소재 등 中間財 및 資本財産業, 國際市場에서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조선·자동차 등 고도 조립산업, 정밀 화학·정밀 기계 등 高附加價値의 

精密工業 등), 엔지니어링·S/W 등 두뇌 집약적 第4次 産業, 그리고 情報化를 통해 산업과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先導 역할을 하는 정보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사업 등이 時急하

고 중요하다.  

둘째, 中·長期的으로는 역시 정보 산업을 비롯 新素材·生命工學·해양, 우주 항공 등 次

世代 技術革新의 主役이 될 수 있는 기술 부문을 집중 개발해 나가고, 아울러 농업·환경·

보건 의료·에너지·건설 등 分野중에서 先進國과 補完관계가 成立될 수 있는 기술 부문을 

집중 개발해 나가고 아울러 농업·환경·보건 의료·에너지·건설 등 공공복지 기술 분야를 

國民生活의 質 향상이라는 次元에서 꾸준히 先進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基礎科學·基礎工學의 경우는 첨단 기술 산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

음에 비추어 선택적이 아니라 無差別的으로(Indiscriminately) 一實性 있게 육성하되, 短·

中·長期의 시간 흐름에 따라 適正線까지 그 비중을 높혀 나가면서 연구 결과의 實用化(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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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에의 先導化)로 移轉시킬 수 있는 뒷받침(이른바 "the problem of hand-over")을 치

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質的 技術人力의 確保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勤務與件 造成  

창의적 과학자, 현장 기술자, 숙련 기능자, 그리고 혁신 지향적인 기업가와 유능한 연구 개

발 프로젝트 管理者를 適正規模로 고루 갖추는 것이야말로 汎國家的 기술 혁신을 위한 先決

要件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적 인력의 임계 규모가 부족하고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는데 있다. 特히 중요한 것은 人力의 質을 어떻게 높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창의력과 의욕을 발휘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動機誘發을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人力의 質的 問題는 理工系大學 敎育과 初·中等科學敎育의 內的 充實을 大前提로 하고 있

고, 이를 위하여는 敎授와 敎師, 시설·장비·실험 실습비·교과 과정 개편, 기타 교육 환

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엄청난 投資가 뒤따라야 한다.  

政府의 科學技術敎育長期計劃(1989∼2001), 人力政策 5個年 計劃(1992∼86), 製造業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技術人力對策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수 科學 기술 인력의 質

·量的不足 현상이 심각한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 人力 문제는 戰時體制下에서 

전투력을 증강하듯이 國家의 綜合的인 安保次元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

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고, 산업계는 진지한 自救努力의 次元에서 參與함

으로써 政府·民間 공동의 努力으로 우수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확보와 이들에 대한 財政

的·非財政的 인센티브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 동기 유발을 촉진해 나가는데 注力해 나가

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不足되는 高級 연구 개발 人力의 경우는 國籍을 不問하고 海外로부터 誘致하거나 現

地活用하되, 특히 世界頂上水準級의 유능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 관리자를 초빙, 추진하고 

그들을 통하여 必要한 人力을 國內外로부터 오케스트라 멤버를 구성하듯 結集토록 하는 방

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安定的 投資財源의 確保와 投資效率의 極大化  

정부에서는 2001年까지 GNP 對比 5%까지 과학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1996年까지는 1兆원의 

과학 기술 진흥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과학 기술계에 커다란 기대를 던져주고 있다. 

정부로서는 計劃한 대로, 一般財政, 國防費, 정부 투자기관, 민간 부문들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 기술 목적세의 신설도「財政의 論

理」가 아닌「革新의 論理」에 바탕하여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과학 기술 투자에 있어서 相對的指標보다는 絶對的 規模가 중요

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所要財源에 미달되는 一定規模

以下의 投資는 별로 意味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1年까지 GNP 對比 5%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약 277億$('85 불변가격 기준)로서 西獨의 86년, 일

본의 83년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投資의 效率 極大化를 위한 치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

선 短·中·長期別로 중점 대상 산업 분야 및 기술 부문의 우선 순위를 탄력성 있게 설정하

고, 硏究開發段階(기초·응용·개발) 및 主體(企業·大學·出損硏 등)別로 可用資源이 最適

正比率(Optimum Mix)로 원활히 配分·流入·活用·評價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自律的인 

Mechanism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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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硏究開發+엔지니어링+생산+시장으로의 연결 고리가 강화되어 기술 혁신의 전과정이 긴

밀히 경합·추진될 수 있는 프로젝트 管理 시스템을 확립하고 R&D의 生産性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의 마련이 時急하다.  

5. 技術 획득을 위한 보다 果敢한 海外進出戰略 추진  

오늘날 이른바 世界化(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時代狀況은 技術

革新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世界各地에 있는 外部資源(External resources, 例:

정보·인력·기술·物流·資本 등)을 汎世界的으로 보다 용이하게 획득, 活用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前提 아래서, 앞으로 우리는 國內硏究開發資源의 限界를 극복,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次元의 世界化 戰略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기술 제휴, 라이센싱, 共同 연구 개발, 위탁 연구 개발(제휴형) ② 디자인

·정보·개발·설계·기초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海外現地 연구소 설립, 海外子會社 설립 

등(現地展開型) ③ 海外 연구 개발 主體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벤처 캐피탈 進出, 海外企

業의 M&A, 合作會社, 資本參加(現地進出型) ④ 기타 外國人 海外 人力채용 등 多角的인 方

法을 狀況 條件에 따라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海外戰略을 적극 支援 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을 개발하면서, 國

際化, 世界化,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外換, 금융, 出入國管理, 취업 허

가, 兵役特例 등 政府의 各種 관련 법령, 제도, 시책 등을 全面的으로 再檢討,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技術革新을 위한 動機誘發과  

汎社會的 분위기 조성  

1) 각종 支援·誘引 수단의 實效性  

강화와 有機性 확보  

기술 혁신 활동은 본질적으로 리스크와 不確實性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 정책

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Risk-taking할 수 있는 여건과 不確實性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制度

的 方案의 마련을 강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많은 지원·유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기술 혁신을 위한 企業의 동기 유발로서 중요한 것은 ①기

술 개발 투자가 相對的으로 他部門보다 投資 收益率이 높도록 해주고 ②기술 개발 성과의 

市場性에 대한 전망이 좋도록 해 주며 ③기술 개발 금융 비용이 他部門이나 海外 경쟁 企業

보다 有利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기본 시각에 입각하여 기존의 각종 제도를 기술 혁신 현장에서 그 

實效性이 확보될 수 있도록 補强해 가는 한편, 정책 수단 상호 간의 有機性을 높여 그 파급 

효과가 산업 경제의 전영역으로 침투, 확산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先進國이나 경

쟁 대상국의 제도보다 比較優位가 있도록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有利하도록 해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술 혁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制度(例: 조세·금융·구매·병역 특

례·특허·표준·규격·독과점 및 공정 거래, 공해 기준 등)를 國家革新能力의 획기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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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에서 民間의 협력을 얻어 汎部處的 次元에서 總点檢·分析하여 改善·補强해 나가

는 特別作業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작업 결과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

로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限時的인 特別措置法의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競爭과 協同의 원리를 조화시키는 産業組織政策  

「경쟁」은 기술 혁신 유도를 위한 가장 좋은 條件이다. 자유로운 경쟁 下에서 이윤을 추구

하는 企業家精神이 발휘될 때 기술 혁신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경

쟁을 제한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술 혁신 현장으로부터 불만과 不平의 소리가 높다. 따라서 앞으로 정

부는 계속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公正한 루울 속에서 유효경쟁을 유발·확산시키

기 위한 산업 조직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첨단 기술 산업의 경

우, 투자 규모, 리스크, 國內市場 협소, 과당 경쟁 방지 등의 견지에서 해당 분야에의 進入

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제한적 경쟁 狀況 속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대책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可用資源의 制約이 큰 우리 나라의 경우, 「協同의 原理」가 「경쟁의 원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최근 美國 등 主要 先進國에서까지도 一連의 立法措置 등을 통하여 R&D 콘

소시엄 形成 등 協同的 硏究開發을 권장, 支援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껏 우리 나라에서는 産·學·硏間의 協同의 중요성이 수없이 강조되어 왔고 産

業技術硏究組合制度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活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이에는 여러 가지 要因이 있겠지만, 相互間의 不信과 協同硏究에 따른 

Merit와 Incentive가 적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危險의 分散, 資源의 補完, 相互 需要의 확보, 技術開發의 效率性 제고 등을 목적으

로 水平的이든 수직적이든 協力하는 경우, 制度的 支援 조치를 보다 實效性 있게 强化함으

로써 기술 혁신을 위한 「協同의 原理」를 최대로 도입,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企業間의 共同硏究에 대하여는 독과점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具體化시켜

야 할 것이다.  

3. 社會效率向上과 技術革新指向의 분위기 造成  

기술 혁신을 확산하기 위하여는 그 母體가 되는 社會全體의 효율이 향상되어야한다. 사회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은 Social flexibility가 제고되고 각종 정보의 흐름과 아이디어의 交

流가 활발해져서 社會各界의 力量이 바람직한 方向으로 自律的으로 결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효율의 향상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이룩되는 것도 물론 아니

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不必要한 規制 해제 등으로 自律化를 계속 

擴大·추진하는 한편, 기술 정보 유통 시스템, 교통 통신 시스템, 과학 기술 단지 등 하부 

구조를 조성, 운영하는데 보다 큰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술 혁신에 有利한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 조성하는 일이다. 스웨덴의 경우 每年 

國王과 全각료, 그리고 全國의 과학 기술 관련 人士(약 670名)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1年間

의 科學技術 成果와 向後의 展望을 보고받고, 代表的인 有功者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등 기

술 혁신을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짐한다. 言論은 이에 맞추어 과학 기술 관련 기사를 최우

선적으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가로 하여금 기술 혁신 指向的이 되게 

하고 科學技術者의 의욕과 창의를 자극하여 우수 人材가 과학 기술 분야로 모여들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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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오늘의 스웨덴을 만들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하루 빨리 過去指向的이고 政治 과잉적인 사회 분위기를 刷新하고, 그 

대신 未來指向的이고 기술 혁신 促進的인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하여는 言論媒體, 公共團體, 知識人 등 輿論形成層과 政治圈(國會, 政黨,地方會

議 등)의 역할이 매우 重要하다.  

Ⅴ. 結論  

과학 기술은 결코 고립된 單位體系로서가 아니고, 經濟産業 및 社會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

는 複合體系 속의 核心因子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 정책은 各分野別 政策과

의 연계를 맺으면서 시스템적이고 構造的인 接近을 해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과학 기술 

정책은 ①有機性(Coherence) ②一實性(consistency) ③탄력성(Flexibility) ④補完性

(compliementality)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 科學技術政策의 基本方向은 한편으로는 全體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各部門(Sector)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응분의 역할 분담을 하게 하되, 特히 各級 기술 

혁신의 主役들로 하여금 경쟁과 협동의 분위기 속에서 활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充分한 支援, 誘引, 환경 造成등을 실효성 있게 構體化시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各部門의 역할과 기술 혁신 主役들의 활력 및 창의력을 國家發展目標

를 향하여 가장 合目的的이고 效率的인 方法으로 結集하고 綜合化 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하

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科學技術 革新을 위한 綜合化能力의 强化야말로 과학 기술 관련 

政府 및 公共部門의 조직 관리와 제도 改善의 優先的 課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

으로써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部門政策에서 탈피하여 科學 기술에 바탕하되 構造的인 革新

政策으로 시스템化하여 그 所期하는 바 目的-國家의 競爭優位 확보와 國民生活의 質 향상-

을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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